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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출 곽정환



민사담당 세명의판사들을통해듣는
“우리사는세상이야기” 리얼법정활극

우리가겪을법한이야기로
타인의삶을이해하게해주는

휴먼드라마

진심으로세상을대하고
세상과함께성장해나가는

매력있는청춘남녀의성장드라마

현직판사가직접집필해
법정의리얼함과현장감을

담은진짜법정드라마

[휴먼] [청춘] [리얼법정]

정의로운이상주의자
박차오름판사(女)

출세포기현실주의자
한세상판사(男)X +

https://www.123rf.com/photo_81569947_female-judge-silhouette.html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h7s6c06vYAhXMwbwKHf2oCJUQjRwIBw&url=https://www.pixcove.com/man-gentleman-masculine-person-being-male-isolated-black-dark-profile-silhouette-gavel-judge-outline-law/&psig=AOvVaw0tOEskM0kK2q0czaYzov48&ust=1514514201990041
https://osboncapital.com/mike-bloomberg-uses-etfs-do-you/


#직장내성추행

# 폭력과정당방위의차이

#육아휴직의끝은해고?

# 갑질사장과복수

# 잊혀질권리, 잊을의무

# 기러기아빠와불륜엄마

“직장내성추행을당했다는여직원과친분표시라는상사”

“육아휴직을냈는데, 해고를당해버린워킹맘”

“인터넷에서자신의과거를지울권리를주장하는유명인”

범죄조직연루, 혈흔이 난자한 형사사건들과는 차별화!
어느 날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실제 민사 소송건으로 공감대를 자극한다

형사가아니라‘민사’다!

“ ”



매력 있는 청춘들이 진심으로 세상을 대하고
세상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판사판 미생!

진심으로세상을대하는청춘드라마

실력있고매력도있는젊은이들이 꼰대들의사회에당당히

도전장을내밀고승리하는이야기. 그러면서도개인의행복과

사랑도결코포기하지않고당당히누리는이야기

<미스함무라비>는판사뿐아니라, 속기사, 여경법원경위까지

자기일을야무지게해내면서지금이순간의소소한행복들도

누릴줄아는멋진젊은청춘들의이야기다.

“ ”



현직판사가집필한진짜법정드라마

현직 판사가 직접 쓴 소설과 대본
아직 제대로 공개된 적 없는 리얼한 판사실 내부와
시청자가 배심원이 된 듯한 생생한 현장감을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 속 다양한 이야기를 마주한다

“ ”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o17m80pLYAhWFppQKHVyIBTgQjRx6BAgAEAY&url=https://twitter.com/michingir&psig=AOvVaw36DlgORWnAbtS9wmmfdBdE&ust=1513654974335877


[경력]
THE K2. 2016 (tvN. 지창욱/ 윤아)
동네의영웅.2016(tvN.박시후/조성하/유리)
빠스켓볼. 2013 (tvN. 도지한/ 이엘리야)
도망자Plan.B. 2010 (KBS. 비/ 이나영)
추노. 2010 (KBS. 장혁/ 오지호/ 이다해)

tvN<THE K2>  6.6% KBS <추노> 25.2%

[경력]
2016.02 ~     서울동부지방법원부장판사
2013 ~ 2016 인천지방법원부장판사
2010 ~ 2012 서울고등법원판사

[도서]
미스함무라비. 2016, 개인주의자선언. 2015, 판사유감. 2014

따듯한인간애적정서에기반한
몰입감높은전개력과영상미추구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M3JOQ85TYAhUX6LwKHVAECaQQjRx6BAgAEAY&url=https://www.openthekpop.com/k-drama/the-k2-drama-review&psig=AOvVaw0qYuJjPVUX93pPAuKjkwJU&ust=1513732461565059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O2NCe85TYAhXEyLwKHSMICagQjRx6BAgAEAY&url=http://raha.egloos.com/v/2426239&psig=AOvVaw1bu9ugvd0ZEn3yGadFZA_n&ust=1513732521150085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iqeKA9JTYAhVBT7wKHZ-sDpYQjRx6BAgAEAY&url=https://1boon.kakao.com/munhak/judge&psig=AOvVaw19wvDub_PMrBbu2VLgi48Y&ust=1513732718062738


<태양의후예>시청률38.8% 에이어
또한번드라마흥행신화를꿈꾸다

미스
함무라비

NEW의자회사로서영화드라마제작을담당
2016년<태양의후예>로드라마흥행기록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5gui5p5PYAhWGwLwKHarDDJQQjRx6BAgAEAY&url=https://ko.wikipedia.org/wiki/7%EB%B2%88%EB%B0%A9%EC%9D%98_%EC%84%A0%EB%AC%BC&psig=AOvVaw34YCtrxHv6nKMTel31FsSB&ust=1513677819997593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url=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3D201312240100204450012698%26servicedate%3D20131223&psig=AOvVaw3ndjLjD-aqKGjqFtKu_L74&ust=1513677996432013


2017년드라마흥행돌풍의주인공JTBC

최고시청률12%
JTBC 드라마최고시청률기록

최고시청률9%
최고시청률4.1%

2017년하반기드라마화제성1위
(sourced by 굿데이터코퍼레이션)



아이돌출신의화제성과연기력을모두겸비한
2018년연기돌최대기대주

아이돌출신의화제성과EXO 도경수를잇는연기력을겸비
2017년<군주> 14.9% 동시간대시청률1위드라마주연으로출연하며

폭넓은시청층을확보하기도한2018년가장주목받는연기돌!

남자주인공 임바른役
Cast. 엘

[최근 출연작]
2017 <군주>, 14.9% 이선役 주연
2016 <꽃미남 브로맨스> 출연

평균 10만뷰 기록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bhpvep5jYAhWKfrwKHUigCaQQjRwIBw&url=http://infinite2010.tistory.com/199&psig=AOvVaw2SqqZE6ZSTA00-4FtgqwGF&ust=1513849641453887


고아라, 성동일<응답하라1994> 부녀의귀환

여주박차오름役
Cast. 고아라

[최근출연작]
2017 <블랙>, 4.1% 강하람役
2016 <화랑> 13.1% 아로役
2015 <너희들은포위됐다>

14.2%, 어수선役

주조연한세상役
Cast. 성동일

[최근출연작]
2017 <슬기로운감빵생활>

5.5%, 조주임役
2017 <푸른바다의전설>

14.2% 마대영役
2017 <청년경찰> 

535만관객, 양교수役

안정적연기와역할로호평받은<응답하라1994>의연기톤으로돌아온고아라
주조연급역할로매작품 확실한감초역할을해내는성동일

응사부녀의귀환만으로도캐스팅자체화제성만발

미스함무라비고아라, 성동일캐스팅
응사부녀의재회로화제성급증

http://snac.chosun.com/1016


‘권리 위에 잠자는 시민이 되지 말라구욧!’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한 법원’을 외쳐대는 열혈 정의파 초임 판사

박차오름役 / Cast. 고아라

서울중앙지법 민사 44부의 좌배석

[대한민국 최초 음대 (그것도 중퇴) 출신 판사]

서울중앙지법 초임 발령받아 첫 출근길에 지하철 성추행범을 니킥으로 때려잡고,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가 문제라는 부장판사의 막말에 분기탱천!!

다음 날 초미니 스커트에 스틸레토 힐 차림으로 출근해 법원을 발칵 뒤집어놓는다.

부장판사가 초미니를 보고 경악하자 조신한 옷으로 갈아입겠다며 미리 준비한 부르카를 입고 나타나 할 말이 없게 만드는 능청스러움이 있는가 하면

톡톡 튀는 애교로 반대자들을 어느새 내 편으로 만드는 친화력을 겸비한 그녀! 한마디로 그녀는 타고난 리더다!!

공감능력은 지나칠 만큼 풍부해서 사건 기록을 검토할 때조차 얼굴에 희로애락이 거울처럼 다 비쳐 보이는 그녀..

특히 힘 없는 노인, 여성, 장애인, 빈민 등 약자들이 억울하게 당한 사건을 접하면 지나칠 만큼 감정 이입하여 돕는건 주특기를 넘어

생활이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츄리닝 바람에 머리를 질끈 묶고 판사실에 앉아 기록을 검토하며 밤 새는 것도 불사한다.

‘여자라서 그래’ 따위의 말을 절대 참지 않고 응징하는 전사지만, 자신의 여성성과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즐기고 표현하는 걸 즐기기도 한다.

대체 종잡을 수 없는, 어찌 보면 모순 덩어리 같은,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인가!?

여주인공 캐릭터 상세



‘점수가 남아서 서울법대에 온’ 남한테 굽실대지 않기 위해 법원에 온 원칙 주의, 개인주의자 판사

‘엘리트 중의 엘리트’하지만 출세가 싫고 ‘멸사봉공’도 싫은 ‘혼자 놀기’의 달인

임바른役 / Cast. 엘

서울중앙지법 민사 44부의 우배석

[엘리트 중의 엘리트 하지만 원칙만 고수하는 개인주의 판사]

어릴 때부터 죽어라 열심히 하는 타입도 아니고 언제나 음악 들으며 소설만 읽고 있는데 평생 1등만 했고 연수원도 수석 졸업.

그렇다고 자기가 공부 잘하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냥 유전적 ‘로또’로 공부 하나 잘하게 태어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재수없다)

미소년 타입의 선이 고운 미남이라 여자들의 접근이 끊이지 않지만 여자라고 특별대우 1도 해주지 않고 늘 초연한 태도. (더더욱 재수 없다)

사건 해결에 필요한 판례와 논문이 어디 찾아보면 있는지 툭 치면 바로 나오고, 복잡한 사건 쟁점 파악도 인공지능 수준으로 빠르다.

그래서 임 판사 방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붐빈다. 그의 의견을 물으러 온 다른 부 판사들로- 초엘리트들인 서울중앙지법 판사들 중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엘리트!!!

업무 면에서 보면 원칙주의자 판사다. 판사 개인의 동정심이나 섣부른 선의로 함부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한다.

부자든 빈자든, 강자든 약자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탐욕스럽다고 본다. 그래서 거창한 정치이념이나 이상론은 믿지 않는다.

단지 사회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규칙, 즉 법 준수까지만 중요하고 그 외에는 개인의 자유 영역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 입장에 서려고 애쓰고 법도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박차오름과 사사건건 대립할 수밖에 없다.

박차오름의 선의는 알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믿기에 그녀가 늘 위태위태해 보인다-

남주인공 캐릭터 상세



한세상役 / Cast. 성동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44부의 부장판사

[박차오름, 임바른과 함께 제44민사부를 이루는 재판장이자 애아버지 판사]

법원의 주류 엘리트 코스를 밟기에는 출발부터 글러먹은 비주류. 본인도 그걸 안다.

법정에서도 거침 없는 언행으로 ‘막말 판사’ 사건을 여러 번 일으켰다.

진성 마초, 진성 꼰대. 박차오름에게 여성비하 발언을 거침없이 하다가 의외의 역습을 당한다.

회식 좋아하고 일장 훈시 좋아하며, 배석판사들을 도제식으로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디서 말 한마디 안 지려 드는 희한한 계집애가 나타나서는 세상에 대해 뭘 안다고!

판례가 어떻고 미국 논문이 어떻다고 줄줄 외우는 우배석 녀석도 마찬가지다. 뭣이 중헌디!!!

고시도 늦고 결혼도 늦고 모든 게 늦은 인생이지만 그래서 다른 판사들과 달리 세상의 무게를 안다.

처자식 건사해야 하는 가장의 책임감을 알고, 사람이 먼저 먹고 살아야 하기에 밥숟가락의 무게가 무엇보다 무겁다는 것도 안다.

그래서 신문에서 욕 들어먹을 것을 알면서도 음주운전한 운전사의 면허를 칼같이 날려버리지 못 하고 자꾸 망설이게 된다.

딸 둘을 키우는 아빠로서 인턴 사원을 성희롱 하다 해고당한 대기업 부장 놈 면상에 주먹이라도 날리고 싶지만,

해고까지는 너무 심한 것 아닌가? 그 놈은 밉지만 그 처자식이 눈에 밟힌다.

아내의 불륜을 이유로 이혼하고 어린애들을 시골집으로 데려가 키우려는 젊은 아빠의 마음에 공감하면서도,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게 최선인지 자신이 없어 고민하는 판사이다.

‘출포판’ 법원 수뇌부가 가장 무서워 한다는 출세를 포기한 판사!

‘꼰대 판사’대한민국 대표 꼰대지만 집에만 들어가면 한없이 작아지는 서글픈 가장

주조연급 캐릭터 상세

http://snac.chosun.com/1016


정보왕役 / Cast. 류덕환

서울중앙지법 민사 43부 우배석 판사 (음주가무와 온갖잡기에 능한 훈남형 오지랖 대마왕)

[서울중앙지법 최고의 정보통이자 걸어다니는 찌라시]

중학교 시절부터 임바른의 친구로, 임바른과 함께라면 그 인기를 나눠 가졌던 훈남 스타일

받쳐주는 호감형 외모로, 바퀴벌레 같은 친화력과 음주가무는 물론 온갖 잡기에 능한 만능형 스타일이라 누구하나 미워하지 않는 캐릭터이다.

하여 서울장앙지법의 모든 소문과 인사정보를 꿰고 있는 걸어다니는 찌라시이자 오지랖 대마왕.

비뇨기과 의사의 똑똑한 아들로 태어나 아쉬움 없이 컸고, 임바른과 함께 인기를 나눠가진 능력자이지만, 늘씬하고 스타일 좋은 민사44부 속기 실무관 이도연을 만난 후로,

낮에는 적당히 실무관으로 밤에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녀가 가장 알쏭달쏭하다

등장인물

이도연役 / Cast. 이엘리야

서울중앙지법 민사 44부 속기 실무관 (사생활이 베일에 쌓여있는 모델 같은 스타일의 빈틈없는 속기실무관)

[이중생활의 달인, 속기실무관에 부업까지? 아니면 속기실무관이 부업?]

판사실 부속실에서 비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속기사로 법정에 들어온다.

일 잘하기로 법원 전체에 소문이 자자 할 정도이고 칼 같이 물어보기도 전에 자질구레한 일들을 척척 귀신 같이 처리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톡 쏘아붙이는 말투로 쓸데없는 말을 가차 없이 잘라버리는 깐깐함은 유능하긴 하지만 말단 공무원인데 대체 뭘 믿고 저리 고자세인지 싶기도 하다.

도통 자기 얘길 안 하는지라 일 외의 사생활은 모두 베일에 쌓여있다. 모델 같이 늘씬한 스타일에 안경을 끼고 오피스 룩을 고집하는 평소와 달리

퇴근 후 화려하게 변신한 모습을 정보왕에게 들키게 되는데…



수석부장役 / Cast. 안내상

서울중앙지검 민사수석부장판사

[폭탄주보다 와인과 보이차를 즐기는 세련된 엘리트 수석부장 판사]

성골을 따라잡으려 발버둥치는 진골 성공충과 달리 탑클래스 성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초임발령 받은 후 법원행정처 등 핵심 요직을 모두 거친 성골로써

깔끔하고 매너 있는 영국 신사 타입에 매사에 침착하고 여유 있다. 촌스러운 폭탄주보다 와인과 보이차를 즐기는 세련된 엘리트. 후배들의 동경의 대상.

늘 웃는 얼굴로 직접 보이차를 끓여 주며 사근사근한 말투로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데, 돌아와서 곱씹어보면 묘한 뒷맛이 남는 말들을 한다. 

틀린 말이라고는 못하겠는데, 어딘가 무시무시한 말들이다. 

성공충役 / Cast. 차순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고향이 낳은 천재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는데 재학중 사시 합격에 실패해서 한 번 꺾이고, 나중에 합격했지만 기대만큼 연수원 성적이 최상위권으로 안 나와서 또 꺾이고.

그게 한이 되어 실적으로 보여준다며 평생 미친 듯이 노력한다. 언제나 사건처리 1등을 놓치지 않고, 대법원이 조정을 강조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정률 1등이 되고.

통계수치에만 목을 매다보니 거의 반 공갈 협박으로 조정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서 바깥엔 원성이 자자 하다. 반면 스마트폰에 건배사며 인기 유머 시리즈며 잔뜩 저장해 놓고

자기보다 높은 고위직 판사들에게 용비어천가 늘어놓는 노력으로, 윗분들에게는 호평을 받고 있다.

법원 내 실무연구회 토론 때 들은 임바른의 의견을 자기 것인냥, 그대로 자기 논문에 써먹었다가 박차오름의 응징을 당한다. 하지만 나중에 박차오름을 위기로 몰아넣는

대학이사장 아들 준강간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맡게 되는데...

등장인물



맹사성役 / Cast. 이철민

서울중앙지법 민사 44부 참여관

보통 계장님으로 불리며 재판 조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9급 실무관으로 법원에 들어온 후 16년이 지났지만,

승진시험에 통과 못해 사무관 승진은 꿈도 못 꾸는 만년 7급 계장이다. 새파랗게 젊은 놈들이 공부 하나 잘했다고 초임부터 무려 3급인 판사들에 대해 어느 정도 적개심을 품고 있다.

재판부 회식 때는 술에 취한 척하면서 괜히 샌님 같아 보이는 판사들을 건드려 보며 길들이기를 시도한다.

윤지영役 / Cast. 염지영

서울중앙지법 민사 44부 실무관

서류 송달, 재판기록 관리, 민원전화 응대, 전자결재 초안 작성 등 법원 일반직 중 가장 많은 일을 담당하는 피라미드의 제일 밑변.

계장 승진 후 자기 일을 후배들에게 떠넘기고 일과 시간 중 낮잠이나 승진시험 공부에 열 올리는 선배들이 많았는데, 맹사성 계장은 잔소리 많은 꼰대지만 자기 일은 떠넘기지 않는다.

세 살배기 아들을 혼자 키우는 싱글 맘. 이혼한 사실은 아주 가까운 몇 사람에게만 얘기했다. 색안경 끼고 볼 사람들 시선이 무서워서.

이단디役 / Cast. 이예은

서울중앙지법 법원 경위

크지 않은 체구에 귀여운 외모지만 의외로 무도인, 체육인이다. 태권도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 유도, 검도도 유단자라서 다 합치면 십 단이 넘는다.

우습게 보고 까불다가는 업어치기 한판을 당하게 된다. 민사 44부와 한 팀이 되면서, ‘청순가련형 미남’ 임바른에게 반했다. ‘임 판사님은 제가 지켜 드리겠습니다!’를

입버릇처럼 외쳐댄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을 실천할 기회도 생긴다!

등장인물



부모도 선생도 친구도 학교도 다 싫던 고등학생 시절, 여름 독서학교에서 봤던 박차오름은 임바른에게 소설에나 나올 법한 신비로운 공주님이었다. 
인형 같은 미모에 귀족적인 옷차림으로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빈느’를 연주하던 어린 피아니스트.
바른이에게 차오름은 마치 라푼젤처럼 깊은 성 속에 갇힌 듯 한 조용한 소녀였다. 
여름 방학이 끝나자마자 다신 만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모습은 바른이에게 사춘기 시절의 짝사랑으로 마음 깊숙이 남아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4부의 2년 차 우배석 판사가 된 임바른이 오랜만에 만난 박차오름은 자신이 기억하던 짝사랑 소녀와 완전 달라져 있었다. 
신임 판사로 출근한 첫 날부터 지하철 성추행범에게 니킥을 날려서 때려잡고 성희롱을 한 꼴통 부장판사에게 대드는 박차오름-
미모는 여전하지만 성격은 완전 정반대로 바뀌어 버렸다. 

강한 자에게 강한, 약한 자에게 약한 법원을 외치는 ‘미스 함무라비’라는 별명을 달고서- 그 놈의 ‘사회적 약자’ 타령을 하며
초임 주제에 기존의 관행과 판례 모두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며 사사건건 의문을 제기하는 좌배석 판사 박차오름은 원칙주의자 임바른에게 너무 피곤한 존재다.  
임바른이 재수없기는 박차오름도 마찬가지. 판사가 되어 한 방 동료로 다시 만났지만
과거의 착하고 순수하던 교회오빠 같은 모습은 사라지고 아~주 전형적인 엘리트주의자가 되었다. 
말끝마다 원칙, 시스템, 부작용을 달고 사는데 아니 내가 무슨 법조 테러리스트라도 되냐? 이런 판사들만 있으니까 법원이 욕을 먹는 거다! 

서로가 별로 였던 두 사람, 그런데 이상하다-?! 박차오름은 표나지 않지만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임바른의 모습을 자꾸 느낀다.  알고 보면 그는 무정하지 않다. 
약자를 위해 외치는 자신보다 더 세심한 배려심으로 도우려고 한다. 그는 단지 남에게 폐를 안 끼치고 싶은 거 아닐까? 임바른은 스스로를 남에게 관심 없는
차가운 개인주의자라고 여기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걱정하며 뒤에서 돕게 된다. 오히려 박차오름과 부딪히면서 온갖 사건의 속내를 깊이 들여다보니
원칙으로 딱 잘라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갈수록 정답을 찾기 힘들다. ‘나쁘고 추한 인간이 있는 것일까. 인간을 나쁘고 추하게 만드는 환경이 있는 것일
까, 
나라고 이런 환경에서 다르게 살 수있을까.’ 답답한 마음에 못마시는 술을 먹고 널브러져 박차오름에게 하소연 하는 임바른- 그때, 그녀가 조용히 위로해준다. 
‘때론 폐 좀 끼쳐도 되어요. 인간이란 때론 서로에게 폐도 끼치며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에요.’ 그녀는 어떻게 이런 걸 아는 걸까…

그런 박차오름이 위기에 처한다. 박차오름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정에서 증인을 심문한 끝에 유죄판결을 내지만 억울함을 주장하는 피고가 자살을 하는 사건
이 벌어진다. 평소 그녀를 영웅시하던 네티즌들은 한 순간에 마녀로 몰아 돌을 던지기 시작한다. 그녀를 지키고 싶은 임바른, 난 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성공충|차순
배> 

<수석부장|안내상>

짝사랑 그녀,그러나 허걱!

막말부장판사
어떻게 좀 해봐

골치덩어리
부하직원

말 많은
친구!

미스테리한 그녀,  
궁금하다

귀여운 오빠, 아니 판사님~

<박차오름|고아라> <임바른|김명수>

<한세상|성동일>

<맹사성|이철민> <이단디|이예은><이도연|이엘리야><윤지영|염지영>

<정보왕|류덕환>

중앙지법 수뇌부 선후배
관계?!

사랑의
라이벌<민용준|이태성>

<법원장|김홍파>

vs

제43부민사부

MJ 그룹

중앙지법 제44부 민사부



Media Value
23억원

콘텐트 내 간접, 가상광고부터 제작지원, 전회차 중CM을 포함한 드라마 방영기간 내 약 500회의 일반광고 노출을 제공하여

콘텐트와 연계된 모든 광고상품에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드라마 메인 스폰서십 패키지

(VAT별도/대행료포함)



- 주요 스토리 진행 및 에피소드 장면 촬영 시 매장 노출.

- 협찬사 브랜드 소구점에 맞춰 매장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 구성 협의 가능.

- 전회차 제작지원바 노출 제공.

(VAT별도/대행료포함)

* 촬영 매장 제공 및 협조 필요
* 유니폼 등 노출 내용 사전 협의 필요

- 에피소드 및 매장 노출 2회
- 전회차 제작지원바 제공

[청춘시대2X두끼떡볶이 집행 사례]



- 협찬사 브랜드가 소구하는 방향성에 맞춘 상황 연출 협의 가능.(수분충전, 답답할 때 등)

- 청소업체 및 집안 곳곳에 식품 배치 및 시식/음용 노출.

- 전회차 제작지원바 노출 제공.

(VAT별도/대행료포함)

* 촬영 제품 외 스텝 지원 음료 제공 필요

- 단순음용 PPL 2회
- 에피소드 PPL 2회
- 전회차 제작지원바 제공

[청춘시대2X코카콜라 골드피크 집행 사례]



드라마 내 제품 비치 통한 자연스러운 브랜드 노출부터

제품의 사용/음용/착장 등의 연출을 통한 제품 기능 노출 제공



드라마 스토리 단계에서 극중 주요 상황을 제품 음용/사용, 매장 방문 등으로 구성하여

협찬사 니즈에 맞는 스토리와 임팩트 있는 브랜드 노출 제공



몰입도 및 도달율이 가장 높은 드라마 엔딩 장면에서 브랜드 로고 직접 노출 제공

* 월단위 판매 가능



드라마 시작 또는 엔딩 시점에 CG를 활용한 영상 광고를 화면 위로 노출

모션그래픽, 프레임 가상광고 등을 활용하여 시청자들에게 효과적인 브랜드 및 메시지 전달

*전회차/반회차 판매 가능(단가 별도 협의)



드라마 내 진행된 간접광고 풋티지 활용 또는 별도 촬영을 진행하여 브랜드 맞춤형 광고 제작

드라마 전후 CM으로 집행하여 시청자들에게 전방위적 브랜드 노출 가능



감사합니다


